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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괘 육사의 효사는 ‘홍점우목 혹득기각 무구’(鴻漸于

木 或得其갠无咎)이다. 즉 ‘큰기러기가 높은 나무 위에

이르렀다.혹,큰서까레(행운)위에앉게되면많은것을

얻고허물은없다’는뜻이다.

사효는 음위에 음

효로 대신의 자리이

나 음유부재해 재주

가 별로 없다. 초육

의 응원이 없고 구

삼, 구오와 친비하

다. 육사는 이제 점

점높게날고자해나뭇가지위로올라왔다.기러기는세

개의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어 납작한 평면에는 잘

서있지만 나뭇가지 위에는 불안하다. 다행히 튼튼한 사

각목의 서까래 위에 앉으면 편하고 안정적(或得其갠无

咎)이다.

상왈(象曰), ‘혹서까레(사각목)위에앉게되면많은것

을얻을것이라는것은유순하고겸손하기때문’이라고해

‘혹득기각순이손야’(或得其갠順以巽也)라말한다.이때

는뜻하지않게좋은일이생기는길운의시기이다.

결혼과임신에좋고재물역시좋다.육사는이제뭍에

서나무위로나아가는것이다.물론나무도물새인기러

기가안전하게있을자리는아니다.그러나음위에 음효

가 있으니 점의 도(道)에 맞게 급진(急進)의 위험은 없

다. 부부로 말하면 외괘 손의 주효로서 손순(巽順)을 가

지고남편에순종하는것이다.

기러기는발가락사이에물갈퀴가있어참새처럼나뭇

가지를잡을수없어나뭇가지위에서있으면불안하다.

그런데 운이 좋아 서까레와 같은 크고 넓적한 사각모의

나뭇가지위에앉는다면더욱안전해행운을만나무구한

것이다.

점사에서 입서해 육사를 만나면, 음위에 음효가 있는

유정(柔正)의효이지만,물새가나뭇가지위에앉아있는

위태롭고 편안치 못한 자리에 있으니 모든 일에 있어서

현상을유지하는정도로만족하는것이무난하다.

운기,운세여하는몸과마음이안정을얻지못해비관

하기 쉬울 때이지만, 초조한 마음을 자제하고 은인자중

(隱忍自重)을해야한다.지위는승진하고고생이증가할

때로원하는바등은작은일은성사돼도큰일은안된다.

사업,거래,교섭,담판등에서물새가나뭇가지위에서

일단은휴식처를찾았으니더이상의욕심을부리지말아

야 한다. 만일 뜻대로 진행하고자 무리하면 천산둔으로

변해도망가는대손(大巽)의상이되고만다.

색정(色情,其갠)으로인한혼인을경계해야하니혼인

은보류하는것이무난하다.

잉태는정욕을삼가지않으면걱정이생기고임산은무

사하다. 이전, 여행, 신축 등도 보류해야 한다. 병은 중증

(重症)으로증상이더심해져가나잠시멈춘다.

기다리는일은어렵고가출인은도망가숨어있어금방

은밝혀지지않으며분실물은찾아내기어렵지만집안에

서 잃어 버렸으면 집안의 장롱, 선반 등 서랍 속에 있다.

날씨는구름이끼고흐리다.

‘모노처녀의혼기(婚期)여하’를문점,입서해점괘육

사를얻고점고하기를, “점괘는상괘손은과년한장녀이

고하괘간은집으로이제딸이장성해서문밖으로출가

(出嫁)하는 상이다. 이제 육사를 얻었으니 육사는 손의

성괘주로일음(一陰)이변해강건한건(乾)으로변한것

은여자가남자를찾아가성교(性交)하는상이다.사효의

효사에는 ‘홍점우목 혹득기각 무구·(鴻漸于木 或得其갠

无咎)라고한것은기러기(노처녀)가하늘(시집)로날기

위해 튼실한 각목의 나뭇가지 위에 앉았다는 뜻이다. 그

래서앞으로40일후면똑똑(六四巽의주효)하나나이차

이(其갠)가있는남자배필을만나부자로잘살겠다”고

말했다.결과인즉, 40여일 후 배필감을 만나 결혼했고 신

혼여행을 다녀온 후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까닭은 남자

의 기각(其갠)에해당하는양물(陽物)이남달리컸기때

문이었다.

‘청상과부(靑孀寡婦)의 재혼 여하’의 ‘실점예’에서 육

사를얻고점고하기를, ‘점괘의상괘는장녀,하괘는집으

로장녀딸이장성해서집밖으로떠나출가하는상이다.

사효 동(動)으로 손(巽)의 성괘주인 일음(一陰)이 강건

한건(乾)으로변한것은성교(性交)의의미로출가해잘

살 것’이라고 했다. 이후 황도길일을 택일해 혼인했는데

신부는잠자리의고통이컸다.그이유인즉,효사에득각

(得갠)이라해 ‘네모진서까레를얻는다’고했는데,이는

상대 남자의 양물(陽物)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산지박

(山地剝)괘의 상구 ‘석과불식’(碩果不食)이라는 의미도

이와같다.

점괘 구오의 효사는 ‘홍점우릉 부삼세불잉 종막지승

길’(鴻漸于陵婦三歲不孕終莫之勝吉)이다.즉, ‘큰기러

기가산언덕에이르렀다.아내가삼년동인잉태하지못

했으나끝내는이기지못하니길하다’는뜻이다.

오효는 양위에 양

효로 강건중정의 덕

성을 갖춘 군주로서

유순중정의 아내

(婦)인 육이와 정응

해모든좋은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제

기러기는하늘로날기위한전단계인높은구릉(九陵)에

이르렀다.구오는지존의군주이기는하나정배(正配)인

육이를만나기에는상황이녹록치못하다.그것은구오와

육이사이에육사와구삼이가로막고있기때문이다.이

를 효사에서 부삼세불응(婦三歲不孕), 즉 3년이 지나도

록부인(六二)은임신을하지못한다고표현했다.그러나

음사한세력인육사와구삼은정도(正道)의중정을이길

수없으니(終莫之勝)구오는마침내육이를만나길하다.

상왈(象曰), ‘끝내 이기지 못하는 것이 길하다는 것은

소원을이루게됨을말한다’고해 ‘종막지승길득소원야’

(終莫之勝吉得所願也)라고말한다.

처음에는방해를받지만나중에는쉽게이루어지는때

로서운이좋은시기이다.

이제기러기가높고평평한언덕능위(陵)로올라왔다.

구오는 양위에 양효로 강건중정(剛健中正)의 강성한 자

리이니 점의 도(道)에 맞지는 않고 부인인 응효에 있는

육이와 음양상응하나 호괘가 화수미제(火水未濟)로 잉

태하지못하는상이있다.

이를 ‘부삼세불잉’(婦三歲不孕)이라 했다. 그러나 중

(中)을 얻어 강유(剛柔) 즉 구오와 육이가 만나 길을 얻

을수있으니이를 ‘종막지승길’(終莫之勝吉)이라해잉

태하는 것을 방해할 수는 있지만, 끝까지는 방해하지 못

한다.

이때는처음에구오가육이를만나는것을구삼과육사

로인하여방해를받지만,나중에는쉽게이뤄진다.효사

의삼년이라는의미는삼일,삼개월,삼년등으로점사의

내용과상황에따라활용한다.

점사에서서죽을들어구오를얻으면,처음에는생각대

로 풀리지 않던 일들이 나중에는 호전돼 가는 때이니 매

사에끈기있게노력하는방침이필요하다.

구오의응효인육이와의관계에서구삼과육사가방해

하고있어구삼,육사의방해꾼을조심해야한다.

운기점이나 사업, 거래, 교섭, 담판, 원하는 일 등에 있

어서 경쟁자, 방해자로 인하여 고심과 노력이 더욱 많고

초조하여자포자기할수있으나,한가지만을꾸준히추

진해나가면성공할수있다.중간에마음을바꿔포기하

거나 다른 일을 손대면, 변괘가 중간산(重艮山)이 돼 모

든 일이 실패한다. 끈기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강경책은

실패한다.원하는일등도두세번노력하고난후에야달

성될수있다.

혼인은중간에지체되고방해가있지만결국은성사되

는좋은인연이다.

잉태와임산은중간에어려움이있으니이를해결해야

한다.

병은약을먹으면구오와육이가정응(正應)해이제부

터약효(藥效)가있으나,중괘를만나중태에빠질수있

다.

기다리는일은소식을얻기힘들고가출인은숨어있어

밝혀지지 않으며 분실물은 찾아내기 힘드나, 집안에서

잃은물건은밖으로아직나가지않아집안에있다.

날씨는구름이끼고흐리다.

‘모 상인의 운세 여하’의 ‘실점예’에서 점괘 구오를 얻

고점고하기를, ‘점괘는서서히단계를밟아나아가는괘

로사람의운기(運氣)가서서히좋아지고지위가점차높

아져가며여자가단계적인절차를거쳐시집가는경우와

같다.구오는육이와음양상응하나삼,사효의두효가사

이에 있어 통하고 만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

내는남편을만날수없어임신할수없고,상인의경우는

자신의 유능한 대리인을 등용해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앞으로삼년을참고기다리면뜻을이룰수있다’

고말했다.

‘모과년(瓜年)한여자의운세여하’를입서해정괘구

오를얻고점고하기를, ‘점괘는장녀가어린소남과결혼

하는 상으로 여자가 정실로 시집가는 때이다. 삼개월 후

에(婦三歲不孕)결혼하게될것’이라고해그러했다.

점괘 상구의 효사는 ‘홍점우규 기우가용위의 길’(鴻漸

于逵 其羽可用爲儀 吉)이다. 즉, ‘큰 기러기가 하늘의 길

로날아오르는데,그날개의무리와함께날아그거동이

예사롭지않으니상서롭고길하다’는뜻이다.

상효는 음위에 양

효로양강하다.그동

안 기러기는 하늘로

먼길을날아가기위

해 물가(干)에서 너

럭바위(磐)로, 높고

평평한 육지(陸)로,

서까래나뭇가지(갠)를거쳐높은산의구릉(陵)에도달

해 드디어 능에서 하늘의 길(逵)로 들어서 비약할 때가

왔다.

점괘를마무리하는상구에서효사는 ‘기러기가무리들

과 함께 이동하는 하늘의 길로 들어서 날으니 무리들의

날개의거동이자못의표(儀表)롭다’고말한다.

상왈(象曰), ‘깃털의무리와 함께날아그거동이예사

롭지 않아 상서롭고 길하다는 것은 고결해 어지럽힐 수

없기 때문’이라고해 ‘기우가용위의길불가난야’(其羽可

用爲儀吉不可亂也)라말한다.

이시기는기러기가하늘을향해날아올라발전적으로

떠나는때로무리를지어함께하니더욱길하고그위용

이자못의롭다.상구는높은언덕위로서더욱더나아가

면 그 곳은 하늘이다. ‘규’(逵)는 하늘의 구름 길이다. 날

아가는기러기는열을지어서날아무리에서이탈하지않

고질서를어지럽히지않는다.

이를 인사에 비유하면, 신하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영화로움이 끝까지 가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순서를 밟

아도리에벗어나지않는군자처럼세상의모범으로있기

때문에더욱길한경우와같다는것이다.

상구의 위치는 기러기가 물가(干)로부터 나아가기 시

작해 이제 마지막의 하늘 길(逵)로 날아 올라 왕공성과

(往功成果)를 이루는 자리이다. 의(儀)는 인간 삶의 변

하지않는예의요질서이고,풍속의기준이요의표(儀表)

이다.

점사에서서죽을들어상구를만나면,지금까지의끈기

와 노력이 공(功)을 이루고 목표를 달성하는 때로 이에

만족하고더이상의욕심을내지말아야한다.

소성괘 상괘가 손변감(巽變坎)으로 산 위에서 바람이

불고 비를 동반하는 상이 되니 지금이 정점(頂點)이고,

그선을넘으면급전(急轉)해흉해진다.

변괘 수산건(水山蹇)은 나아가기가 어려워 멈춰야 하

는데,만일나아가면산위의눈에미끄러져다리를다치

게 된다는 흉괘이니 이를 알고 멈추면 편안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상구의 화려한 효사의 뒷면을 읽지 않으

면안된다.

운기,사업,원하는일은당연히지금의상황에만족해

야하고,더많은욕심은흉을자초한다.사업,거래,교섭,

담판등은겉으로는좋아보여도응효(應爻)인삼효를이

미육사에게빼앗겨버려내실이없다.

혼인은흠이있는상대로좋아하지못하는어려움이있

다. 잉태는초기에어려움이 있고임산은 무사하다. 병은

구토를동반한두통이심하고기력을잃게되며고질화되

어중증의위험이있다.

기다리는것은기대하기어렵고가출인은돌아오기힘

들며 분실물은 도둑에게 잃어 버려 찾기 힘들다. 날씨는

바람이불고비가온다.

‘사업, 운세 등 여하’의 ‘실점예’에서 점괘 상구를 만나

면, 점괘는 기러기가 하늘을 향해 점점 높이 날아오르고

산위에나무가쑥쑥높이성장하는상으로,이미육년전

부터점괘를만나단계적으로성장해왔다.

이제 상구를 만나 기러기가 깃털의 무리를 더 크게 지

어서좋은자리나직책으로자리이동을하거나,더좋은

집으로 옮기거나, 좋은 대학이나

해외로 유학을 가는 등 발전적으

로떠나는때이다.단,병점에서는

점괘는 귀혼팔괘로 혼이 하늘로

올라 떠나니 유명(幽明)을 달리

하는상이다.

<동인·도시계획학박사(062-654-4272)>

<189>육십사괘해설:53.풍산점(風山漸)下
육사(鴻漸于木),구오(鴻漸于陵),상구(鴻漸于逵)

同人선생의易經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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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점우목 홍점우릉 홍점우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2024년 창·제작 공연’ 라인업을 전

당누리집과유튜브에공개했다.

지난해시범공연을거쳐완성도를높인본공연8편과연구

·실험단계의시범공연16편등총24편의‘ACC창·제작공연’

이이달부터오는12월까지예술극장에서펼쳐진다.

특히개관 10주년을한해앞둔올해는그동안축적해온A

CC제작역량과10주년이후의비전을라인업에담았다.

이번공연은ACC2023-2024년 핵심테마인 ‘도시문화’를주

제로한다.도시인의일상부터SF세계까지도시의현재와미

래를다양한장르로보여준다.

고선웅,양정웅등국내정상급장인연출가부터김수희(연

극분야),유선후(무용분야)등동시대의이야기를섬세하게

풀어내는내공있는연출가들이ACC예술극장과함께한다.

믿고보는‘ACC창·제작공연’들을미리만나보자.

◇어린이공연,식탁·SF시리즈등‘다채’

먼저 5월 어린이 문화주간에는 3편의 어린이·청소년 공연을

선보인다. ‘이토록 무르익은 기적’, ‘미르하이의 찢어진 동화

책’, ‘슈레야를찾아서’공연은어린이에게삶의지혜와용기

를선사한다.

또일상속 ‘식탁’을소재로한공연부터미래사회를예고하

는SF시리즈까지우리가사는세계를다양한측면에서조망

해보는공연도마련됐다.

오는 6월 관객을 초대하는 ‘식탁’ 시리즈는 지난해 시범공연

을거친 ‘속삭임의식탁’, ‘파인다이닝’두편이다.안무가유

선후의 작·연출작인 ‘속삭임의 식탁’은 도시인의 심리적 징

후로서 ‘혼밥’ 문화를 다루는 무용극이다. 김미란 작·연출의

연극 ‘파인다이닝’은 1990년대경양식요리사였던연출자본

인아버지의직업연대기다.일상적이지만결코당연하지않

은‘식탁’의이유들을공연에서찾아본다.

7-8월에는 ‘SF’시리즈가무대에오른다. ‘대리된존엄’, ‘거의,

인간’ 두편모두 ‘인공자궁’이보편화된미래사회를가정한

다. ‘레지던시사업’은올해도SF세계에대한탐구를이어가

오는11월국내외창작자와함께인공지능,인간,다중우주를

주제로한연구결과물을발표할예정이다.

◇인기작재공연·10주년시범공연‘풍성’

5월에는 2020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작으로 제작한

‘나는광주에없었다’를다시만나볼수있다.ACC레퍼토리

중5월의뜨거운현장을경험하지못했던사람들을위한관객

참여형공연이다.그날그곳에없었던우리들을역사의현장

속으로 초대하는 공연으로, 감각적이지만 묵직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11-12월에는 2025년 개관 10주년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공

연들이 가득하다. 10주년 기념작 시범공연인 ‘제비노정기’와

‘아시아3부작’은ACC창·제작의현재와미래를담은공연이

다. ‘제비 노정기’는 전국을 강타한 ‘범 내려온다’를 남긴 ‘드

라곤 킹(수궁가 기반)’과 혁신적인 기술융합의 ‘두 개의 눈

(심청전 기반)’에 이은 ACC 판소리 시리즈 세 번째 작품이

다.한국의전통성과대중성에미래혁신기술을접목한공연

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아시아 3개국, 3명 연출가가 함께 만

드는 ‘아시아3부작’은아시아에대한세개의시선,이야기를

한무대에펼쳐내는프로젝트다.각국을대표하는연출가3인

방이만들어내는아시아지도가기대를모은다.

◇‘수요극장’등대중친화공연‘지속’

올해도ACC대중친화프로그램은계속된다.매월첫째,셋

째주 수요일에는 국내외 우수 공연작품을 영상으로 소개하

는‘수요극장’이, 3월과 8월에는 아시아 최대 블랙박스 극장의

무대기술을 체험하는 ‘신비한 극장’, 12월에는 ACC와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송년음악회’가펼쳐진다.

4월에는 누구나 공연 창작자가 될 수 있는 ‘제4회 ACC 아

시아 스토리 공모전’이 열려 2년 만에 작품 아이디어를 찾아

나선다. 올해는 ‘당신의 꿈을 나눠주세요’를 주제로 개인과

공동체의꿈에대해생각해보는시간을갖는다. /최명진기자

동시대, 아시아성아우른창·제작공연라인업 ‘다채’

ACC,누리집·유튜브서본공연등24편소개

5월레퍼토리‘나는광주에븣’등인기작재공연

10주년 기념작 ‘제비 노정기’, 어린이공연도

‘나는광주에없었다’공연모습 <ACC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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